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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을 향한 길을 함께 걷기
오늘 아침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첫 부활절에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선포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온몸에 힘이 쭉 빠진 듯이 느꼈고, 슬펐으며, 혼란스럽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낯선 사람에게 
직접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소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망의 순간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기억합니다. 제 믿음이 흔들렀던 순간들입니다. 저도 희망했습니다. 다른 결과를 
바랐었고, 이해할 수 없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길을 우리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오클라호마주 하츠쇼른의 촉토 부족에 의해 지원되는 기숙 학교 존스 아카데미
(Jones Academy)의 어린이들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학교는 29개 미원주민 부족 출신 약 200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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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는 어느 주일이든 미원주민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인 올해 

4월 26일에 특별 헌금과 함께 이날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설교 자료는 성서 일과표 4

월 26일 주일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4:13-35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메시지를 각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예배 순서를 주보에 포함하거나 유인물로 출력하여 교우들이 이 특별한 날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제공된 헌금 전 이야기 및 어린이 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빈곤, 중독, 학대와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절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교인 대다수가 미원주민으로 구성된 인근의 그레이스 인디언 연합감리교회가 
존스 아카데미의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며 걷기로 했습니다. 

촉토 부족의 일원으로 그레이스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그웬 패리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진 가정이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의 영적인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진 희망적인 약속을 
강조하면서, 패리쉬는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부족의 미래인 동시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그들에게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인디언 교회는 존스 아카데미 재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신뢰와 충실함에 기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학생들과 함께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 http://www.umcgiving.
org/impact-articles/grace-indian-church-embraces-children)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새로운 해석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하셨던 
것을 상기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함께 길을 걸으며 듣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엠마오에서 그들은 빵을 쪼개주시는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희망의 비전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희망을 경험하십니까? 나와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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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이 희망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미원주민 주일 헌금을 통해서 희망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빵을 나눌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도록 강권했던 그분의 친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걷는 가운데 서로를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참여, 은사, 봉사,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미원주민 
사역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레이스 인디언 교회와 존스 
아카데미의 학생들 사이의 소망 넘치는 사역과 우리가 연결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걷고 계시며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 두 제자는 더는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24:33, 35).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면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등장에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임재라는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늘 따뜻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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